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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은 가까이할 때만 뜨겁다. 사랑도 그러하다.

2. 사랑은 육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가까이할 때만 느끼는 것이다.

3. 생각을 해야 느낀다.

4. 생각을 해야 보인다.

5. 생각으로 부수기도 하고, 생각으로 건설하기도 한다.

6. 생각을 해야 잊은 것도 생각이 난다.

7. 생각을 깊이 하면 평소에 자신이 보고 뇌에 저장된 것이 느껴지고 보이기까지 한다. 또

한 멀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 보이기도 한다.

8. 자기만 보이고 느끼기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상대와 같이 생각이 교통하게 되기도 

한다.

9. 스스로의 생각은 자기 뇌에서 생각이 작동하는 현상이다.

10. 자기가 신령하면 영계에 들어가서 상대를 보기도 하고, 자기 위치에서 상대를 멀리 보

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대화는 못 한다.

11. 정신세계에 들어가 깊이 생각하면 상대가 멀리 있어도 그와 통한다. 이때 신의 경지에 

올라 신의 세계를 접한다. 하나님은 ‘육’에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고로 ‘정신’으로 통하는 

것이다. 

12.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사 자기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영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교

통하게 된다. 인간은 육에 속하고 무지하여 잘 모른다. 생각과 영으로 통해야 된다. 

13. 누구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영이라 즉시 아신다.

14. 예수님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서 보신

다. 인간의 육은 한계가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통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15.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보는 자는 보고 느끼는데, 상대가 모르니 못 통한다.

16. 서로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면, 육신은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이 통할 수는 있다.



17. 주님을 통해서 상대에게 자기 생각이 전해진다. 그것이 ‘기도’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송신탑 역할을 해 주시어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해 주신다. 


